과목명: 코스메틱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코스메틱 엔지니어링 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피부와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된 조선대학교의 신현재 교수입니다.
사실 이 과목은 한글로 바꾸면 화장품 공학 이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언어적인 뉘앙스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코스메틱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화장품 그러면 너무 그 어떤 제품에만 그 몰입 되는 그런 좀 느낌과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와 이거와 관련된 제품 그리고 여러 성분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기 위해서 코스메틱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공학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어떤 그 효율성 측면에서 그걸 바꾸는 노력들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것 그런 것만 또 몰입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사이언스의 의미를 내 한 단어인 엔지니어링을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이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처럼 요번 학기에 그리고 요번 시간에 강의의 목표는 코스트 엔지니어링 전반에 관한 간단한 설명들 어떤 내용들로 이 강의가 이루어져 있나 그래서 강의의 주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화장 이라는거 그리고 화장품 전반적으로 피부라는 것까지 합쳐서 그거의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전반적인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을 비롯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질문들 퀴즈 형식으로 간단하게 몇 문제 주어지고요.
그리고 강의에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여러 자격증 이라든가 학습을 위한 문제들도 같이 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틱 엔지니어링 이라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전체 특징과 범위를 그 과목의 이름을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공학 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들이 가지는 그 어떤 의미는 약간씩 다릅니다.
과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과 관계죠 어떤 원인이 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이런 인과 관계 즉 원인을 찾아내는 일들이 과학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기술이라는 것은 과학 하고는 사실 좀 별개로 먼저 발전된 거죠.
우리가 불편한 걸 어떻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 생활이 좀 이로운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학은 약간 기술 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는 키워드를 가운데 놓고 있긴 합니다만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공학이
그러다 보니 이 과목을 듣는 분 중에 지금 아마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학은 수학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특징이 되겠죠.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학은 인과 관계에 관련된 주어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기술은 수단적인 측면 그리고 공학은 문제 해결 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화장품을 연구하는 뭐 화장품 과학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것의 원리를 발견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화장품 엔지니어 혹은 코스트 엔지니어 라고 한다면 이런 기술 교원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제품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기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